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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을 보는 동서양의 시각과 
생태학적 문제* 
철학과 문학이 한데 모여 생태론적 글쓰기를 해보자 본 연구는 이 
렇게 시작했다 가뜩이나 인문학의 위기가 거론되는 시점에 인문학도 
들이 생태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글쓰기를 시도한 것이 이 
채롭다면 이채로울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가 오늘에서야 문제되는 것 
은 아닐 터 한가롭고 배부른 사람들이 의식주처럼 직접적인 문제를 
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인문학이 소위 현실음 들먹이는 사람들의 냉 
대를 받아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， 현실이 각박해서 먹고사는 것에 
만 치중하는 세태 때문에 인문학의 후속세대를 키우지 못하는 현실 
음 인문학의 위기라 한다면 진작부터 인문학은 생래적 위기를 내포 
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， 이제 철학과 문학음 전공하는 학자들 
즉 인문학도들이 생태의 문제 즉 자연과 인간의 교섭 방식음 논의할 
것이다， 굳이 이 연구의 방향과 학문과의 연관성음 찾자면 우스운 말 
이지만 생태계도 인문학도 같은 위기에 봉착했다는 同病相憐음 지목 
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과학과 기술이 주로 그 원인음 제공한 것으 
로 보이는 생태학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인문학도 한 가닥 기여할 수 
있다는 것음 이 연구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 
이 야기한 문제는 당사자의 결자해지나 경제 정치적 방법뿐만 아니 
라 근원적으로는 철학과 문학음 공부함으로써 해결의 설마리를 찾음 
수 있다고 믿는다， 철학과 문학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정향 
* 이 논문들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 연구소 지원 연구과제 (3년 연 
구과제)의 지원음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묻이다(KRF-1998-005-BOOl03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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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定|서)히.i.!.. 자연 친화작 생태적 삶의 방식을 규정히소-데 걸정적언 역 
한을- 해왔기 때문이디 . 구체적으컨ξ. 한국 .i.!..진‘ 동-양파 서양의 .i.!..대 
빛 난세의 철학적 문학적 문헌틀을 생태흔적 비판의 안목-으무 읽.i.!.. 
재구성히 ζ- 균쓰기 작염을 굉히여‘ 생태학적 삶의 방식을 뒷받침히~는 
인분희적 사유꽉 사휘 듀에게 섞어쥬으노써， 우마의 마유 속 객이 가 
라앉아 있는 저 집단 두의식의 생태론직 사유듀 활성화안으도써 생 
때계의 숭병을 친단하고 지벙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심과는 너-부나 
농띨어져 하늘 위의 구꺼지렁 띠 ;·r아다니는 인분희도븐의 금쓰 11가 
이저l 농잉:괴- 시양을 념나득며 괴학 시술직 사유의 근워을 캐시 비핀 
하고 그 대안을 세시해 보인나. 
여기 철학과 문학이 현데 어우러지 1씌어지뉴 생태논척 논의의 광장 
은 그 二L기가 엮청나다. 지칫하변 속이 늘여다보이뉴 임반화의 오뮤 
와 부적젤헌 빔주의 적용 내지 흔동 같은 유혹에 빠지기 십상임 것이 
다 방입상의 잘못E- 논의의 초창기에 있읍직한 1입이다 우리논 아직 
노 생태놈에 적절한 악문적 방1닙은 알지 못힌다‘ 특히 학제간의 연 1'. 
애 걸맞은 방법을- 찾{」 데 있이서늠 그저 암중모색이마.i.!.. 해야 한 뿐 
이다. 디-안 사연과 인긴이 공존한 수 있ζ- 자연 친화적 생활파 시유 
기- 드미난 균틀을 찾이 읽...Jl 생태문-적 관전에서 비판적으컨 그랴.i.!.. 
동정적으컨 문-장을- 깐드」 일을 문학파 철학이 공유해야 한디-L- 소마 
한 민음을- ‘방범문’으믿 삼___]J_사한디 그리니 그 방대한 문헌적 사김를 
일정한 연구 기긴애 맞추이 이떻게 처리한 것인기? 딩-초 기획은 동서 
양의 ~든- 분후}을 십렴한나논 당찬 시도였나. 한국의 고전직 운현을 
헤십어 보고 붕시양의 고대외 현대의 천혁직 분희직 전직을 ]iL누 선 
핀다는 것이었나 이세 저렇게 기대한 용을 、 I리려던 장·농연구자븐은 
~~ 1. 머리도 :낯 ~' L린 채 샤자J} 납당할 수 있는 능턱에 따라 볍위닫 국 
한할 수밖에 없었냐. 아무튼 이 소‘ [반 인분혁직 금쓰시가 생내묻직 
사유꽉 시작했다는 깃에 - !. 리고 이 공농연구 /1휘이 암으도 연펴는 
인문-생태논적 학제간 연 1'. 훤동의 닌-소를 제농했다논 것에 우리 연 
구자들은 일밀의 자긍심 을 1 끼_jI_ 있디- 비 램 이 있디 변 이 논문들을 
민서름으무- 삼이 잎으무 칠학 교육- 문학 교육의 현장에서 생태문적 
근들-g 그 원전 사R에서 뽑이 교양인이 읽을 수 있七 독→관(讀本 
Sourcebook for Eco1ogica1 Reading)을 만들이 부는 것이디 
강-농 연구자듀븐 이세 한국. 농양， 시양 고대외 시양 근대의 문학 
적 천학직 분현듀을 섭볍하며 생태휴직 금 쓰기듀 [ 나김으1 /-:타얻 
보개친한다 
빅희병븐 인뉴샤 성직한 생내게의 위시외 관련해 시양 핵자븐븐 
대 체로 1970닌내 이 래 힌 발힌 연 |’←를 해오? 있음은 주꼭하.17. 이 에 
비추어 힌그;에 서노 생태계와 문학의 관린은 연 !’-하논 새로운 학문분 
야로서 ‘생태문에 학’의 휩요생은 제，?l.힌다， 생태문에 학은 생태주의의 
1 1.조와 전r강은 힌층 강부히 휘과 동시에 문학의 사회적 작용은 통해 
인간 의식의 벤화를 꾀험。-로씨 생태적 실천븐 넓혀 가는 역할은 힐 
수 있다? 주장힌다‘ 생태문에학은 순수문에학적 측변에서 보디라노 
생태계와 인간의 관련- 생태계와 문학의 관련이괴는‘ 그간 완진히 문 
예학석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 그저 산빈석으핀인 관심 
을 기울여 왔응 뿐인 문제영역에 논의틀 집중하_jI_ 새 P 운 π파들을 
개빈함으무써 문예학의 새 시평 g 일이갇 수 있으려마 기존 문예학 
의 ~'. }/.한 개닝들이 생태주의석 견지에서 재겁 ç되서니 재 규정될 
수 있읍을 구체석으구 적시한디 후단 _jI_펴 중기의 이 η 받- ;F선 진 
/1의 김시습‘ 16세가의 시깅덕‘ 17세기의 선휴. 18세시의 홍대용괴 
벅지원， 이 여섯 사싱샤듀의 생태주의직 사유÷÷ 유미하고‘ 한국 근대 
시분헥사의 암자리에 있는 김소월의 시에 나타난 자연의 나층직 의 
미암 파허l침으도써 생내분예펙의 단;주:÷÷ 세공한나 
심재풍븐 소위 ‘동양’천학적 세계관을 시양 송교 및 천펙의 전통듀 
에 대비하변서 환경 청학 서논은 제시힌다， 개밸적 6로 인노 ;승그; 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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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의 진낭석 사연관을 살퍼런디 구체적으무 인y_ 베단너의 불이문석 
시iL 넷 불교의 사연관을 두iL 생태문석 관심을 이떻게 란이낼 수 
있을시‘ 연간이 사연을 이떻게 대했L서 흑-시 생태둔석 사' ，R 기 그 속 
에서 y_출될 수 있는지를 따셔 꾼디 중국 y_기 들은 빈문명 적 시 유의 
대변자보 합려져 있는데 과연 괴학 기술적 사유외 도샤의 무위자연 
직 사유가 배지꾀는지 사고 성헌(思考實驗)애 보이고 있다 한국의 
풍수지리 사생지럼 오해의 여지듬 안고 있는 사유 및 생활 빙식은 
없을 깃이나 ! 사싱의 확경전핵직‘ 심용작， 섞미직 요소듀 분석해 
내고 생태묻직 사유의 가능성을 타친해 유다 
김남두논 서양 첼학의 시원인 ?내 희탑 사상의 근원 6 로 돌아가 
아낙시만-드로즈， 파금페니테스 등 ，，7내 그리스 사상가의 지언 이해를 
집증적 6 로 조1~ 힌 1) “?내 그리스에서 실정적 사유의 형성.， 2) “아 
낙시만느로스와 서양적 지 언 이해의 맹아” 그리_ï7 3) “파금 메니테스 
의 지연 이해와 로?스의 실정성”등 새 논문븐 제훈한다 1듀-두 ·실정 
성’(posìtiv띠’) 개념은 매새로 서양 사상이 그 시작 시지부비 어떤 방 
식으믿- 이미 난대적 사연관의 맹이를 배태히는시‘ 이 전을 반히는 작 
업에 전체 논의의 초전을 빚추iL 있디 
변창구;L; 서양 영이권 난데 문학의 비주인 셰익스파이핀부터 시작 
하여 워즈워스와 추믿우 둥 낭만주의 문학 섭렵을 서져‘ 현대 미국의 
거버 스니이더애 이므기끼지 서양의 난현대 영미문학에 니니난 자연 
관괴 생내핵직 뀌섞을 내￥-한 금쓰IH수 연구하여 분학의 생내핵직 
조밍 이 아식 성숙지 섯 한 점을 반성하고 자연 금쓰시의 한거l~ 지직 
한다 생내펙직 비평이 인간숭섬수의듀 외전히 배세할 수 없나는 접 
을 인식하면시 운학괴 천학. 생태묻괴 분학직 사유의 지평이 시보 다} 
나 인간괴 자연， 1며고 사회 사이에시 벌어지는 역딴직 양싱을 역농 
적으노 ￥-직하는 핵세직 연구의 ]iL렐을 세시한다 
3 
환경문제를 인문학적으무- 접난-ò]ι- 딘- 연구는 추구 문헌연구에 의 
존히면서 학제간의 듀정파 디양한 견해를 존중해서 Jl.출해 댐-는데 
노력하였디 학제간의 공동주제 점난은 인문학ç_들에게 현실적 문지l 
애 데해서 y_ 인문학이 이， 모무 공헌히 는 진이 있읍을 부여 7:~었디 
이세 이 센선한 개안(開眼)이 한 때의 놀라움으보 !지지 않고 지족 
적 관심 속에 화경천펙‘ 환깅윤리 ， 생내분예펙. 생내론직 비평 능 학 
분의 세도적 안정으보 이어지시듀 시대한다 
